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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초 록

2 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

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 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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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도

서관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저

장·가공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정

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의 창출을 진작시키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의 수집·작

성·상호대차·보존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

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약 디지털 도서관이 저작물의 합법적

인 이용을 벗어나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한다면, 이는 명백

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도서관의 위상과 공공성을 실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불법

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정보자원이라면, 그

자료는 결코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권

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종이기반 저작물이나 디지털 형태의 저

작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정보자원

을 합법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구체적

으로 저작권법의 어떤 규정의 어떤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특히 최근 들어

도서관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도

서(electronic book)나 전자잡지( e l e c t r o n i c

j o u r n a l )의 구매 시 어떤 조건으로 라이센

스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해야 할

것인가. 또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아카이빙

( a r c h i v i n g )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저작권과

의 관계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정보통

디지털정보자원 개발을위한 저작권연구

- 5 8 -

ABSTRACT

Digital library in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should develop

legally various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to users.

This study analyzes and examines in detail the related provisions of copyright law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digitalized works, electronic books,

electronic journals, electronic reserve materials etc.).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proposed Copyright Act of Korea. And it suggests

necessary measures and improved pla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r e s o u r c e s .

KEYWORDS

Database, Digital Information Resource Development, Digitalization, Copyright Law,

Electronic Book, Electronic Journal, Electronic Reserve Material



신기술의 발달로 대학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그 교

과과정에 필요한 전자지정자료( e l e c t r o n i c

reserve materials)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개

발할 것인가.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자원

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의 제

문제는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자에게 있어

당면한 중요 과제가 되고 있으나, 그들은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저

작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

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자도

서, 전자잡지 및 전자지정자료는 초기 단

계라는 한계로 인하여 그 수집, 개발과 관

련한 국내의 저작권 연구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도서관 분야에서의 본고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정경희·이두영( 2 0 0 1 )과 윤선영

( 2 0 0 1 )이 디지털 복제와 전송을 중심으로

현행 저작권법상에서의 디지털도서관과 저

작권 제한의 문제점을 다룬 것과, 김윤명·

정준민( 2 0 0 2 )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의 문제점을 다룬 연

구가 있다. 또한 우리의 개정안 제2 8조를

분석한 후 디지털 복제·전송을 위한 도서

관 면책 규정의 법적 방안을 제시한 홍재

현( 2 0 0 2 )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

과 관련한 연구로는 정찬모( 1 9 9 9 )에 의해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과 김현희·정경희( 2 0 0 2 )가 복제권과 전

송권을 중심으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

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은 종이기반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중

심으로 디지털 복제·전송을 위한 저작권

의 제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 최근 들어 등

장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

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것은 아니며,

또한 전자지정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요구

되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

선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디지털 정

보자원의 개발과 저작권의 관계를 1) 종이

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2) 전자도서/전자잡

지 3) 전자지정자료 4) 기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여기에서

1), 2), 4)의 경우는 우리의 개정저작권법

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3)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과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법적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 저

작권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안이 국회에 상

정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현 상황에서 다

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서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의 문제점을 구

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

명한 조치 및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정

보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저작권

법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

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 바, 개발

된 디지털 정보자원의 이용 및 전자적 배

달서비스와 관련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문제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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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인 우리나라 개정안은 작년 1 1

월에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공식적인 자

료로 삼아 연구를 전개하였음을 제한점으

로 밝힌다. 그 이유는 도서관 면책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2 0 0 1년 6월 입법예고 된 후

2 0 0 1년 1 1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해를 넘

기고 아직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관계로

그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검토될

수 있으며 앞으로 검토 중에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저작권법

자체와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

분석방법을 취하였다. 아울러 기타 관련단

체들의 자료 및 견해도 참조하였으며 전문

가와의 전화상담도 병행하였다.

2. 디지털화와 저작권

2.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달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참

조). 이에 저작권법은 복제권, 배포권(디지

털 복제 포함), 전시권, 상연권, 전송권 등

을 통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

에 공익을 위한 정보이용권을 도모하기 위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교육 목

적 등에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의 규율을 통해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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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작권법의 목적

문화의 향상발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복제, 배포,
전시, 상연. .

+
디지털 복제 전송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 . .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

여 이들 권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 시 디지

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와는 달리 복제의

용이성, 대량복제의 가능성, 복제물과 원본

간의 질적 동등성, 복제물의 조작 변경 및

통합가능성,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물의 광

범위한 유포 및 전달의 신속성 등의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저작권자나 출판사

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아날

로그 환경보다 훨씬 더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이용하

여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

하는 사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확한 지식

이 필요한 것이다.

2.2 디지털화와 저작권

기본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은 전자자원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소장하고 있는 종

이기반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필수적

으로 수반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

권이 있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작권법과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부여받은 권리는

일종의‘배타적( e x c l u s i v e )’성격의 권리이

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도서관

면책의 사유를 벗어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이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용하여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가 된

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

료는 물론 그 도서관의 소장물이지만,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도서관의 것

이 아니라 그 저작물 저작권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및 고려사

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점은 도서관 사

서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저작권 개념임

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

락 없이도 종이 기반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수 있는가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

안에서 모두 도서관 면책 조항인 제2 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이 적용

된다.

현행법에서는“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

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

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

지털도서관의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

지로서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면책을 허용하려는 의

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본 규율은

저작권 국제조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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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낳았고 미국으로부터는 강한 통상

압력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러자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

하여 서둘러「저작권법시행령」제3조에 디

지털 복제가 허용되는 도서관을 일부로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복제

가 허용되는 도서관을 일부 도서관으로 제

한하려는 시도는 그 대상의 선정 기준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더욱

신랄한 비판을 초래하였다.

그러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과 시행령

의 단서로 인하여 도서관 면책 규정이 일

부 도서관으로 디지털화가 한정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도서

관의 구축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다른

도서관 등에서’라는 문구를 완전 삭제하

고‘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라고 수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변경된 본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개정안은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

는데 면책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점

은 개선된 법적 처방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현행법과 달리 개

정안에 따르자면 도서관들은 디지털화 하

는데 있어서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가 면책에 포

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처럼 개정안에‘보관된’이라는 문구가 추

가된 것은 어느 한 도서관에서 책 1권을

구입하여 이를 디지털화해서 모든 도서관

에서 관내열람을 할 경우, 출판사들의 학

술출판이 고사될 것이라는 의견을 법이 수

용해 준 것이라 판단된다. 출판사들은 1만

개 이상의 도서관이 책을 구입해 주는 고

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서관 면책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

리가 소장한 자료로 디지털화는 것은 당연

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소장 자료의 디

지털화는 저작권자(출판사 포함)와 도서관

모두가 윈·윈(win-win) 전략으로 받아들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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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

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

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

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

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을 가진 장치(이하“컴퓨터 등”이라 한

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그 도서관 등

의 안에서’열람할 수 있도록‘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의 수는‘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

거나 그 밖의‘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

는 추가된 단서로 인하여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에 대하여 도서관 측에서는 디지털 도서관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지나친 제

한이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나, 저작권자나

출판계의 견해는 여러 명이 동시에 열람하

는 책은 도서관이 더 구입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

하고 있다.

만약 본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서

관은 이용자가 동시에 많이 열람하는 책은

더 많이 구입하여 그 구입한 책 수나 저작

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부수에 한하여서만

관내 열람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수서 담당

자는 앞으로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 시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이를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로 만들 수 있는가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규율하는 저작

권법의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에

서 모두 동 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의 제1항 2호가 적용된다.

현행법은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의 도서

등에만 자체 보존을 허용하고 디지털 형태

로의 복제에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제외한 종이 기반 도서 등의 자체 보

존을 위한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에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쇄물 형태의 희귀

서나 귀중 도서인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3) 도서관 등이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소장 자

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가

( 1 )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법

은‘다른 도서관 등에서’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다른 도서관

등에서’라는 조문이 완전히 삭제됨으로써,

관내 열람에 한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에 면책이 허용

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 처방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으며, 디지

털도서관과 저작권간의 주요한 갈등으로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이미 학위논

문이나 책자 형태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화

작업 시 저작권 권리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관계로 이를 실제 서

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러한 도서관들은 종전에 디지털화 하여 개

발한 정보자원을 이용자에게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저작권법에서 모

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서 디지털도서관을 실제 수용하고 그 취지

를 충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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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

을 대상으로 도서관간에 디지털 복제가 합

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그 시도의 하나로서 법정허락제도

의 확대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내용은 도서관간의 복제·전송에 면책을

적용시키되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밝힌 경

우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

하여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는 면

책이 적용되는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대

하여 법정허락제도의 확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시도

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대로‘한

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용허

락을 받고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법정허락

(legal license)제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

나 공탁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익을 위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

를 위한 법정허락제도의 도입은 문제가

없으며(이경윤 1998), 사이버 세계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대가만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정허락제도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이상정 외 2 0 0 2 )는 의견

이 있다. 반면에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

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교섭의 저

하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저

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본격적 도입이 예견

되는 현 상황에서 법정허락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은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

다는 비판(권세기 2 0 0 2 )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현재 도서관이 이 해법을

취하여 당장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서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 않을

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만약 검토 중인 본 내용대로 개정된다

면, 이 규율은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전

송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

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

니라 검토 중이므로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성급하게 법 개

정을 하면 또 개정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

래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를 은밀

히 진행하지 말고 관련 분야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도서관 등은 관내열람, 자체보존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

할 수 있는가

도서관 등이 관내열람, 자체보존을 목

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

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안에서 동 조 제3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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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도서관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

는 CD-ROM, DVD 등의 전자기록매체를

관내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다른 포맷이나

다른 매체로 디지털 복제하는 것, 그리고

자체 보존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복

제하는 것은 동 조 제3항에 의하여 저작

권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

털 정보자원 개발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

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다.

(5) 디지털 복제에 대해 면책이 적용되

는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떤 기

술조치를 취해야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불법적인 디지털 복제

를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제2항의 단서에서 이

를 명시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제4항을 따

로 만들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동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저

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아래에 기

술한 권리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조치의 시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도서관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데 있다. 왜냐하

면 일단 자료를 소장하는데 드는 구입비용

과 이를 디지털화 하는데 드는 비용, 기술

조치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 실제로 이

중, 삼중의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도

서관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

은 이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기술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 및 자금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라는 문구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운용

의 실효성을 위하여 강화된 법적 처방인

개정안의 제9 2조 제2항에 신설된 권리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조치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를 계도하는 내용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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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도서 등을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

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

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

관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안 제9 2조 제2항에 신설된 권리보호

기술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조치가 도서관에 경

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자는 이러한 권리보호를 위

한 기술조치를 모두 취하여 저작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자도서/전자잡지와 저작권

3.1 전자도서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을 중심으로 전자도서의 도입이 본격화되

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시판되고 있는 디

지털 형태의 전자책 수집을 이제 시작하였

음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전자도서는 출판계에서는 전자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electronic book,

ebook, Ebook, e-Book, eBook, E-북, 전자북,

온라인 북, 파일 북, 디지털 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전자책은 인터넷이

나 PC 통신을 사용한 출판 개념으로서, 인

터넷이나 PC 통신 등 통신망에 연결된 P C

모니터 화면이나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내려받아 볼 수 있는 책을 말한다. 또한 콘

텐츠라고 불리고 있는 컴퓨터 파일로 이루

어진 전문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

받아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정보단말

기(PDA), 전자종이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자료라고도 정의

하고 있다(곽동철 2000). 한편 본 연구에서

는 전자도서를 과거 인쇄형으로 발행되던

종이책이 디지털 형태로 대체된 것과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동시에 발행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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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

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당해 시설과 법 제2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

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

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 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 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도서 등(이하“도서등”

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

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

거나 그 내용을 변경 한 경우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

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

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

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

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

해로 본다.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책만을 대상으로 하

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자도서는 종이책에 비해 출판비용이

저렴하며, 검색이 간편하고, 새로 출판된

책을 빨리 받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연

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쉽게 다운받아 읽

을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출판이 가능하

며, 자원절약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

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

다(최원태 2 0 0 0 ) .

반면에 전자도서는 표준화, 과열경쟁, 중

복투자,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표준화

문제는 파일포맷,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전자도서 소프트웨어 등에

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한국 전자책 컨소시엄

(EBK) 표준화위원회 워킹그룹과 전자도서

출판사 및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어 조만간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는 전

용 단말기 버전의 전자도서를 제외한 경우

종이책보다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전자도서

출판사들은 저작권 문제가 전자도서 시장

의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전자도서 출판사

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도

서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이 전자

도서 출판사들과 체결하고 있는 라이센스

계약은 출판사에 따라 그 계약 내용과 조

건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출판사가 저작

권자와 체결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

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복제권(디지털 복제를 포함할

수 있음)과 배포권 설정만을 계약으로 맺

을 수도 있고, 전자도서 출판사는 다시 일

반 출판사와 전송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 이용자와 도서관에 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는 전자도서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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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도서의 권리처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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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출판권

을 설정하고 이를 개인이용자와 도서관에

유통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전자도서 출

판사들은 전송·배포를 통해 유통을 담당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때 개인 이용자

와는 B 2 C로, 도서관과는 B 2 B로‘카피 라

이센스(copy license)’계약을 체결하게 된

다. <그림 2 >는 전자도서의 일반적인 권리

처리 관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1) 도서관 등이 전자도서 수집(구매)시

저작권 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자도서 구매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저작권 규정은 동 조 2항이다. 개정안에 의

하면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으나, 동항의 추가된 단서에 의하여“동

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

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

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의 관내 열람의 경우

디지털 도서관은 구매한 부수나 해당 전자

도서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부수에 한하여서만 면책을 적

용 받을 수 있다. 즉 권당 5카피로 구매계

약을 한 경우에는 5카피 수만큼만 관내에

서 동시 열람이 가능하거나 저작권자가 그

전자도서에 대해 관내열람을 허용한 부수

에 한하여서만 이용자에게 관내 열람이 허

용되지만, 저작권자가 관내열람을 허락하

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은 전자도서의

관내 열람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동시이용자수의 제한은 전자도

서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관내 열람을 허용하기

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도서 출판사들은

도서관에서의 관내열람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과연 도서관에서 전자도서를 열

람한 사람 중 몇 명이나 이를 자신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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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도서의 관내열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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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아마도 부정적인 답변이 지배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을 저작권자들

은 크게 우려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도서관에 관내열람의 방식으

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과의 계

약을 체결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대

부분의 전자도서 출판사들의 견해이다.

또한 전자도서는 종이책과 동일한 개념

으로 취급하여 도서관에서 대출/반납서비

스 방식으로도 이용된다. <그림 4 >는 전자

도서의 대출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대출은 동시 이용자수로 제한받게 됨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와이즈북토피아는 현재

전자도서 당 최저 5카피를 기준으로 대출/

반납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6번째 이용자는 동

시 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해당 전자도서의

어느 하나가 반납되어야 6번째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때

이용자는 일시적인 다운로드에 의해 열람

만이 가능할 뿐, DRM 기술에 의해 하드카

피나 디지털 복제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상에서 전자도서의 열람방식과 대출

방식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

의 수서 담당자는 카피 라이센스 계약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도

서관은 전자도서 출판사와 대립적인 관계

가 아닌 윈·윈 전략을 취하여 중복 노력

을 피하고, 전자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

하여 줌으로써 전자출판사와 협조적인 관

계를 유지하면서 전자도서의 활성화에 일

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 등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

고 있는 전자도서를 이용자의 더 많

은 관내열람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

로 복제할 수 있는가

개정안 제2 8조 제3항에 의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도서의 경우 여러 명의

이용자에게 관내 열람용으로 제공하기 위

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면책에

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

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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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자도서의 대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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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 등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

고 있는 전자도서를 자체보존을 위

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

는가

개정안 제2 8조 제3항에 의하여 시중에

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전자도서

의 경우 자체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면책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서관 등은 전자도서의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취해야 하

는가

전자도서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는 전자도서가 초기 단계이므로 대부

분의 전자도서 출판사가 DRM 기술을 솔

루션에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드는 비용을 도서

관측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스티븐

킹의 소설 총알 타기(Riding the Bullet)가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해 무료로 배포된 바

있듯이, 전자도서의 권리 보호 기술조치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저작권 문제의 발생 소지를 내포하

고 있다.

3.2 전자잡지

전자저널은 전자매체에 수록된 연속간

행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기적이든 비정

기적이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형

태의 저널과 C D - R O M과 같이 고정된 매

체를 활용한 저널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적 매체를 통

해 검색할 수 있는 저널로서의 전자저널과

D i a l o g와 같은 상용데이터베이스 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저널인 온라인

저널로 구분하고 있다(손정표·심상순

2001).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을 인쇄형

태로 발행되던 연속간행물이 디지털 형태

로 대체된 것 또는 인쇄형태와 디지털 형

태로 동시에 발행된 경우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된 연속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한한다.

최근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을 중심

으로 학술적인 전자저널의 구매(수집)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구매 현황은 크게 3가

지 경우로 대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는

경우이다. 교보문고와 누리미디어가 협력

하여 제공하고 있는 D B P I A나 한국학술정

보( K S I )의 웹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수 있다.

둘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 E R I S )이 전

담하고 있는 해외 웹 학술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매하는 경우이다.

셋째, 국가전자저널컨소시엄( K E S L I )과

같은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 전자저널을 공

동 구매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자저널은 초기 단계라는 한계

로 인하여, 이를 담당하는 사서는 저작권

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이트 라이센스

(site license)계약 및 컨소시엄 라이센스

(consortium license)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저널의 수집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전자 저널 구매와 관련한 라

이센스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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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림 5 >는 온라인 저널의 권리

처리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1) 라이센스 계약시 사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라이센스 계약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

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의 하나로서, 당사자들 즉 라이센스의 허락

자( l i c e n s o r )와 라이센스를 받는 자( l i c e n s e e )

사이의 법적 의무와 이러한 의무를 파괴한

경우에 구제를 모색하는 권리간의 하나의

약속 또는 일련의 약속들로 이루어진 법적

계약을 말한다( h t t p : / / w w w . a r l . o r g / s c o m m /

licensing/principles.html).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정보자원의

제공자는 라이센스를 그들 저작물의 이용

을 통제하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

②정의(인증된 사용자, 이용 허락된 자료,

액세스 옵션 등), ③계약 내용(라이센스의

유형, 목적 등), ④범위, ⑤ 변경사항, ⑥허

락된 이용과 금지사항, ⑦보증 및 변상, ⑧

해제, ⑨적용 법(applicable law), ⑩비용 지

급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B e b b i n g t o n

2 0 0 1 ) .

인쇄물의 경우 구입을 통해 소유하던

관행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센스에 의

한 접근의 개념으로 대체됨으로써, 이제

디지털 도서관의 사서들은 라이센스 계약

이 도서관의 법적 권한과 도서관 이용자의

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기관의 책임있는 정보관리자로서,

사서는 라이센스의 허락자에게 도서관의

요구사항을 피력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인

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

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라

이센스를 받는 자, 즉 구매자로서의 사서

는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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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자저널의 권리 처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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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한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사서는

계약 조건에서 특히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자원의 이용이 무엇이며, 특정 권리

를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도서관에

법적 위험을 야기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제한의 이행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이용자 집단의 구성원에 의한

부적절한 이용이 발생한 경우 갑작스러운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잘

파악해야 한다.

(2) 판매되고 있는 전자 저널의 콘텐츠

를 장기적으로 자체 보존하기 위하

여 디지털형태로 복제할수 있는가

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저널 특히 온라인

저널의 아카이빙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개정안 제2 8조 제3항에 의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 저널인 경우

그 콘텐츠를 보존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

로 복제하는 것에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으

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디지

털 복제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전자저널 출판사는 전자저

널의 아카이브 옵션으로 라이센스 계약상

에 계속적인 액세스(ongoing access) 조건

을 명시하여 백 데이터(back data)를 영구

히 가져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일부 전자저널 출판사들은 별개의 매

체(예, CD) 사본으로 제공하거나 한시적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을 계속 지불할 경

우에 한하여 백 파일(back file)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라이

센스 계약상 온라인 전자저널의 아카이빙

에 대한 표준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복잡한 양상

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저널의 아카이빙을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 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잡하게 운용하는 것

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의 아카이빙을 위한 표준 라이센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전자지정자료와 저작권

최근 교육기관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근

간으로 하는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기술적 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그 과

정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자원인 전자지정

자료의 원활한 접근 및 이용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전자지정자료는 원격교육( d i s t a n c e

education, distance learning)을 지원하기 위

하여 비영리교육기관에서 특정 코스의 교

육 목적 상 해당 코스에 등록된 학생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웹 기

반형의 디지털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

자지정자료는 잡지기사, 책의 한 장, 강의

노트, 기타 해당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독서를 위해 필요한 특수한 자료로 제한되

며, 전자지정자료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원

격교육을 수강하는 등록학생, 교수 및 직원

으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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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전자지정서비스( e l e c t r o n i c

reserve service)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

하여 최근에는 종이형태로 된 지정도서의

이용은 반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M c G i n n i s

2000).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지

정서비스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이 현실이

지만, 조만간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지정

도서를 인터넷 웹 환경에 적용한 전자지

정자료의 개발이 시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

자지정자료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다른 디지털 정보자원과 마찬가지로 전자

지정자료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합법적인 이용을 통하여 개발해야 할 것

이다. 이에 전자지정자료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 제한 규정

의 하나인‘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 3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

행법상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

한 규정에는 디지털 전송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현행법에

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

육에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교육 면책을 저작권법에 수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그래서 본 연

구는 미국에서의 원격교육 및 전자지정자

료와 관련한 저작권 제한의 움직임과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원격교육 면책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전자지정자료

개발의 기초지식을 얻고자 한다. 

1) 미국 저작권법 제1 1 0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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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

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

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2) 다음의 경우에, 송신에 의하여 또는

송신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

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

작물을 전시하는 것.

(A)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가 정부기

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의 조직

적인 교육활동의 정규적인 일부

로서 행해지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 1 0조의

( 2 )는 공연, 전시에만 예외를 설정하고 있

을 뿐, 디지털 전송과 관련된 복제, 배포

행위까지에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교실에서의 출석을 어렵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일반 학생은 원격교육의 면책

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전자지정시스템을위한 CONFU 지침

( h t t p : / / w w w . u t s y s t e m . e d u / o g c / i n t e l l e c t

u a l p r o p e r t y / r s r v g u i e . h t m )

CONFU(Conference on Fair Use)는

1 9 9 6년 5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f a i r

use, 제1 0 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지정시

스템의 면책 적용을 위한 지침안을 작성하

였다. 본 초안에서는 면책이 적용되는 전자

지정시스템(Electronic Reserve Systems)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간결한 자료(잡지 기사 하나, 책이나

회의록의 한장, 집합저작물의 시 한

편) 또는 긴 자료의 발췌문,

·교사,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이 합법적

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자료

·특수 코스를 위해 지정된 소량의 자료

또한 본 지침안에서는 접근 및 이용 관

리를 위하여 등록 학생의 패스워드로 접근

을 인증할 것과 각 수업에 대한 암호시스

템을 구축할 것, 코스번호나 교육자명으로

자료 검색을 허용할 것, 등록한 학생과 인

증된 교수 또는 직원으로만 그 접근을 제

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 판을 디지털 판으로 만

들어 워크스테이션에서 그 디지털 저작물

을 현시하고 배포하며, 다운로딩 및 인쇄하

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전

자지정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이용은 심각

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저작권자, 교

육기관, 도서관 관련 단체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1997년 5월 개최된 CONFU 총회

의에서 본 안은 논의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써 전자지정시스템을 위한 CONFU 지침으

로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3) DMCA 제4 0 3조

C O N F U의 노력이 불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 D M C 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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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가 송신되는

교수 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실질

적인 보조 자료가 되며,

(C) 송신이 주로 다음을 위하여 행해

지는 경우.

(i) 교실 또는 통상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서의 수신, 또는

(ii)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실 또

는 통상 교육을 위하여 사용

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

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신의

대상이 된 자에 의한 수신, 또

는

(iii) 정부기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 직무의 일부로서 행하는

수신.



1 9 9 8년 1 0월 제정)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

한 원격교육의 성장이 지속되자 저작권자

의 권리와 이용자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제4 0 3조에‘배타적 권리의 제한,

원격교육’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본

조항은 미국 저작권청장에게 대화형 디지

털 네트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

여 원격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방법에 관

한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

을 뿐, 원격교육을 규율하는 조항을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입각하여 1 9 9 9년 5월 2 5일에『저작

권과 디지털 원격교육(Copyright and

Digital Distance Education)』이라는 보고서

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h t t p : / / w w w . a l a .

o r g / w a s h o f f / d i s t a n c e e d u c a t i o n . p d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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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권청장(Register of Copyrights)

에 의한 건의안: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자,

비영리 교육기관 및 비영리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대표들과 협의 후에, 저작

권자의 권리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

작물의 이용자들의 수요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형 디지털 네트

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원격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방법에 관

한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의에는 앞 문장에 서술된 목

표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저작권

청장이 생각하는 입법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요소들 : (a)항 상의 건의안을 작성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청장은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교육

을 위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면책을 위한 요구,

(2) 원격교육 면책 하에 포함되어야 할

저작물의 범주,

(3) 원격교육 면책 하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양적 제한의 정도,

(4) 원격 교육 면책의 수혜자격을 가져

야 하는 당사자,

(5) 원격 교육 면책 하에 원격 교육 자

료의 적격 수신자로 지정되어야 할

당사자,

(6) 저작권법 제1 1 0조 ( 2 )호에 규정된

면책을 포함하여, 원격교육 면책을

위한 적격성의 조건으로서, 기술적

능력의 발전을 감안하여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자료에의 허락 받지

않은 접근 및 이용 또는 보유에 대

한 안전판으로서 기술조치가 강구

될 수 있는지 또는 강구되어야 하

는지와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기

술조치가 가능한지 또는 그래야 하

는지,

(7) 대화형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

격 교육에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

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이용허락

의 가능성이 얼마만큼 원격교육 면

책을 위한 적격성을 평가하는데 고

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8)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화형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원

격교육과 관련된 관련 이슈.



4) TEACH Act

교육계와 도서관계는 미국 저작권청장

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지지하면서 저

작권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리하여 교육계와 도서관계가 요구해온

원격교육에 대한 면책 확대를 수용하기 위

한 법안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기술, 교육 및 저작권의

조회에 관한 법률안 2 0 0 1 ( T e c h n o l o g y ,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of 2001)』이다. 이 법안은 2 0 0 1년 7월

5일에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후 2 0 0 2

년 1 0월 3일 의회에서『기술, 교육 및 저작

권의 조회에 관한 법률(TEACH Act：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 0 0 2년 1 1월 2일에 부시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으로 제정되었

으며, 바로 이 날부터 법적 효력을 행사하

게 되었다( h t t p : / / w w w . c o p y r i g h t . i u p u i . e d u /

d i s t_l e a r n i n g . h t m ) .

이 TEACH Act는 교사와 사서가 오랫

동안 기다려 온‘원격교육의 면책에 대한

새로운 법’으로서 미국 저작권법의 제1 1 0

조( 2 )의 전문을 완전 개정한 것이다. 본 법

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호하

려는 것과 교사가 디지털 전송기술을 통해

저작물을 원격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려는 것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TEACH A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h t t p : / / w w w . a l a . o r g / w a s h o f f / t e a c h . p d f ) .

(1) 디지털 전송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면책 확대

디지털 전송의 기술적 과정에 의해 자

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 허

여된 원격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참가자

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천

명하고 있다.

(2) 면책 대상 저작물의 범위 확대

전송에 의하여 또는 전송 과정 중에 비

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

하는 것에 추가하여 저작물의‘제한된 합

리적인(reasonable and limited)’일부분을

실연하는 것을 허용하여 연극적 어문저작

물, 시청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의 아날로

그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면책이 포함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실제 교실

수업의 과정에서 현시되는 것과 비슷한 양

의 저작물을 현시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하

고 있다

(3) 디지털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실연

이나 현시에만 면책 적용

디지털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일시적 복제에 의한 화면 현시의 경우에만

면책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하드

카피나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면책

에서 제외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4)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물

의 명시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손실과 권리 침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책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 저작물을 명시하여 규율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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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격교육을 위해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는 자료

·불법적인 복제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

입하거나 입수하는 교과서, 학습자료

및 이와 유사한 자료

(5) 면책 수혜기관의 요건 강화

‘인가된’비영리 교육기관 또는 정부기

관만이 이 면책의 수혜기관이 되도록 규율

하고 있다.

(6) 매개교육의 개념 강조

실연이나 현시가‘교사의 감독이나 지

시’에 의해

·정규수업의 일부로서

·조직적인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제공

되며

·전송되는 교수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실질적인 보조 자료가 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7) 수신 장소의 제한 요건 제거

종래의‘교실 또는 통상교육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수신’이라는 조문

을 완전 삭제하여 어느 곳에서든 수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8) 디지털 원격교육 수신 대상자의 제

한 강화

디지털 원격교육 수신 대상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에 공식

적으로 등록한 학생

·그 직무의 일부로서 수신하는 경우의

정부기관의 관리나 근로자로 제한하

고 있다.

(9) 디지털 자료를 전송하는 교육기관의

저작권 방침의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자료를 전송하는 교육기관이 저

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접근 및 이용

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교수, 학생 및 직

원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디지털 전송의 안전장치로서의 기

술조치 강구

이는 디지털 자료의 전송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

고 학생들이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거나 배

포할 수 있는 능력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이를 위하여 저작물

의 저장기간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것, 즉

디지털 자료의 서버에의 일시적 저장으로

제한하여 학생들이 수업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할 것과, 허가되지 않은 무단 접근이나 타

인에 대한 디지털 형태로의 무단 배포를

방지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TEACH Act가 법으로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서관들

은 공정사용의 원칙에 의거하여 전자지정

자료에 대한 저작권 준수지침을 웹상에 게

시하여 서비스의 합리화를 기해 왔다. 사서

가 전자지정서비스에 적극성을 띠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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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이를 준비하

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하나의 사례

는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와 지침을 준비하

는 사서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iversity of South Dakota의 I.D. Weeks

L i b r a r y는 공정사용원칙에 의거하여 전자

지정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준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

고 있다( h t t p : / / w w w . u s d . e d u / l i b r a r y /

e r e s e r v e . s h t m l ) .

·전자지정자료는 해당 대학교 교수, 직

원, 학생만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

·전자지정자료는 학생들의 교육적, 비

영리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할 것

·전자지정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책 전

체를 스캔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전자지정자료는 한 학기동안만 접근

가능하게 하고 그 학기말에 접근할 수

없게 통제하거나 특정일에 읽도록 지

정한 특수한 자료는 그 날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 되게 할 것

·저작권 경고를 각 전자지정자료에 표

시할 것

·전자지정자료는 코스명, 교사명, 학과

명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고 저자 또는

서명으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전자지정시스템은 당 대학의 전자우

편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만 접근을

통제할 것

·전자지정담당사서는 공정사용의 범위

를 벗어난 자료의 요청은 거부할 것

또한 본 도서관은 <표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저작권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료와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료의

유형에 관한 정보도 웹상에 상세하게 제공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합법적인 전자지

정자료의 개발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조치

라고 판단된다.

디지털정보자원 개발을위한 저작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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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자료 저작권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

한 학기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잡지

기사나 책의 한 장
수업계획서, 시험문제, 강의 노트

한 책의 여러 장 또는 잡지 한 호에 수록

된 여러 기사
연방정부간행물

한 학기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삽화
한 학기동안 사용되는 잡지기사 하나, 책의

한 장

교수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표 1> 전자지정자료 개발 시 저작권 허락을받아야하는 자료와
허락을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의 유형



5. 기 타

끝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

디지털 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편

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

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

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된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편

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본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며 수록된 저작물도 창작

성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기

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의 구성요소인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반면에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

터베이스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

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

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다. 그러나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

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해도 전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

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자국의 정보산업 및 기타 관련 산업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럽에서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

터베이스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

에 기초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저작인

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개정안에서는 현행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데이터베이스

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

고 있다(제2조의 제1 2호의 5, 제7 3조의 2

내지 제7 3조의 9 신설). 또한 데이터베이스

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

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제7 3조의 6 신

설). <표 2 >는 개정안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의 변화된 상황을 현행법과 비

교·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관이 자

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중 창작성이 결여

된 데이터베이스도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

를 받게 되며, 이때 도서관은 5년 간 데이

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종전과 달리

도서관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 보호

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일지

라도 5년이 지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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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하는 것은 저

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2 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

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

원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이때 저작권과

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의

면책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디지털 정

보자원을 개발할 경우, 이는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되며 결국은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 전자도서/전자잡지,

전자지정자료 등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

고, 각각의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할 때

사서가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정안의 제2 8조 제2항에 의하면 모

든 도서관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소

장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시 열람자수를

제한하는 단서의 추가로 이용자가 동시에

많이 열람하는 책은 더 많이 구입하여 그

구입한 책 수나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부수에 한하여만 관내 열람이 허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지털 정보자원 개

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

털 정보자원 개발자는 개정안의 동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종이기반 도서 등의 자

디지털정보자원 개발을위한 저작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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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행법과 개정안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

소재의 창작성 저작권보호(현행법)
소재의선택 또는
배열의창작성

1

2 ××

3 ×

4 × ××

소재의 창작성 저작권보호(현행법)
소재의선택 또는
배열의창작성

1

2 △×

3 ×

4 × △×



체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으나, 제3항의 규율에 의해 디지털 형

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

에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과 저작권법 사이에서 큰 갈등

을 빚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간의 관내열람

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전송에 대하

여서는 면책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법으로는

기존의 집중관리제도에 의한 이용허락의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허락제도

의 확대에 의한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지급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도서관계에 공개

되지 않고 국회에서 검토 중이어서 그 결

과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성급한 결정은 또 다시 개정해야 하는 결

과를 초래시킬 것이 자명하다. 한편 법적

처방을 검토하는 과정은 검토 중 그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사람

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지 모른다는 우려를 앞세워, 도서관 사서들

과 관련 단체에게 추가 공개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합리적인 단계를 밟지 않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전자도서와 전자저널의 구입과 관련

한 저작권의 보호 관행은 일반적으로 라이

센스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도서관은 전자출판사 및 정보제공기관과

상호 협조적인 자세로 윈·윈 전략을 취하

여 전자도서와 전자잡지의 수집(구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정

보자원 개발자는 도서관과 해당 기관의 정

보이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

시키지 않도록 라이센스의 내용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잡지의 아카이빙은 중요한 문

제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계약을 맺는 각

전자잡지 출판사에 따라 아카이빙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라이센스 계약상에서의 전자잡지의

아키이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 모

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전자지정자료는 전통적 도서관에서의

지정도서를 웹 환경에 적용한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전자지정자료의 개발과 관련

하여 미국의 원격교육 면책 규정으로 최근

들어 새로이 제정된 법인 TEACH Act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는 국내의 저작권법

관련규정의 개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지정

자료의 개발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 3조) 규

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개정

조항에는 전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의 확대,

일시적 복제에 의한 화면 열람에 대한 면

책 포함, 면책 대상 저작물의 명시, 이용대

상자의 명시, 권리보호 기술조치 등의 내용

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성이 결여되

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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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도 5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종전과 달리 5

년이 지나지 않은 비창작성의 데이터베이

스일지라도, 이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6. 각 도서관에서의 동일한 자료의 중복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자원의 낭

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차별화

된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시

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7.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료 정보서비스 제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간 관내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전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이용

허락 비용이나 보상금, 그리고 디지털 복제

시에 취해야 할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조

치에 드는 비용의 확보가 부담으로 작용하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재정확

보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면책 규정

이 있다 할지라도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

속도는 생각만큼 빠르게 가속화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은 확실한 재정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재정확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더

불어 도서관은 무료서비스 제공 원칙을 적

용하되,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 및 관

외 제공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에 드는 이용허락 비용이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비용을 도서관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이용자에게도 일부 또

는 전액을 부담 지울 것인지, 아니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지원을 요청해

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하여 그 바람직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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